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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적생물학 연구실 Quantitative Biology Laboratory

요즘 생물학 논문에는 젤 사진과 qPCR 결과, 개체 사진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찍힌 스캐터 

차트, 아는 유전자는 모두 다 나오는 것만 같은 히트 맵, 곧 폭발할 것만 같은 볼케이노 플랏 등 

대량 실험 데이터가 가득합니다. High-throughput 실험들은 모르는 유전자와 신호경로에 대

해서도 편견없이 접근할 수 있고, 기대했던 패턴에 맞는 것들과 예외적인 것들을 모두 보여줘서 

자연의 원리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해 줍니다. 

우리 연구실에서는 우선 분자생물학의 몇 가지 질문들을 high-throughput 실험들을 통해서 

답해보려고 합니다.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실험 기법을 개발하고, 새로운 실험의 특성과 생물학

적 가설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개발합니다. 이를 통해, 우리가 궁금한 생물학 문제 뿐만 

아니라 여러 나라 동료 과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꼭 필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.

http://science.snu.ac.kr/bbs/view.php?board_id=kor_profnews&gul_no=7022&idx=311&m=4&upage=15&gul_no=7021&page=1


2019년 3월에 시작한 우리 연구실은, 첫 2년 간 주로 나노포어 

시퀀서를 이용해서 RNA 조절 작용과, RNA-단백질 상호작용을 

연구할 계획입니다. 나노포어 시퀀서는 지름 1nm 정도의 아주 

작은 구멍이 난 단백질을 얇은 막 사이에 끼운 뒤에, DNA나 RNA

를 구멍 사이로 통과시키면서 염기 부분 때문에 꾸준히 변하는 

전류를 측정합니다 (그림 1). 

RNA를 이루는 A, C, G, U는 크기도 다르고 전자 분포도 다르므

로 의외로 작은 구멍을 막으면서 미묘하게 전류량에 차이가 납

니다. 이 전류를 잘 측정하고 분석하면 RNA의 서열 뿐만 아니

라 화학적 수식도 찾을 수 있는데, 단분자를 한꺼번에 읽는 나노

포어 시퀀서의 특성과 결합하면 각 RNA 분자들의 여러 특성들

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(그림 2). 

RNA가 만

들어내는 

전류 신호

에서(그림 3) 다양한 화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

해서, 뚜렷한 신호를 만들 수 있도록 RNA에 전처리를 하기

도 하고, 라이브러리 준비 방법과 시퀀싱 방법을 최적화하

고,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학습을 도울 “배우기 좋은” 시료

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, 이 모든 것

을 쓰기 좋은 실험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로 완성합니다. 

이렇게 개발한 기술들로 RNA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폴

리A, 캡, 3′ UTR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절들이 어떤 순서

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. 또한, RNA

의 생애 전체에 걸쳐 상호작용하고 있는 단백질들의 지문

들로 RNA와 단백질들의 소셜 네트워크의 큰 그림을 밝혀 

보려고 합니다. 

연구 주제

그림 1 | 나노포어 시퀀서에서는 포어 사이로 RNA
를 통과시키면서 변하는 전류를 측정합니다. (Nik 
Spencer의 그림에서 변형)

그림 2 | 나노포어 RNA 직접 시퀀싱으로 동시에 검출하
게 될 요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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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3 | 폴리A가 길게 붙은 mRNA가 나노포어를 통과
하면서 만드는 전류 패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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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

우리 연구실은 서울대학

교 관악캠퍼스 300동 

606호에 있습니다. 공대 301/302

동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. 버스 종

점까지 오시면 바로 근처입니다. 

현재 구성원 (2020년 9월) 

아직 연구책임자 1

명, 대학원생 2명, 석

사급 연구원 1명으

로 모두 4명입니다. 

상시로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

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. 

대학원 모집 단위 

자연대 협동과정 “생물정보학전공” 또는 “생명과학부”에 석박사 통합 과정 또는 박사 과정으

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

연구비 재원 

기초과학연구원(IBS) RNA연구단에 “전사체 팀”으로 소속되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

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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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현황

http://ipbi.snu.ac.kr/
http://biosci.snu.ac.kr
http://www.narrykim.org/


같이 일하는 방법

함께 분자들의 움직임을 느끼며 재미있는 연구를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! 

대학원생으로 함께하기 

“협동과정 생물정보학전공” 또는 “생명과학부”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. 연구실의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는 

분이면, 학부는 관련된 어떤 전공이든 괜찮습니다. 미리 메일로 지원 과정을 협의해 주세요. 우리 연구실의 

연구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,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졸업 전/후 진로, 지금까지 겪은 관련된 좋은 경험들

에 대한 이야기를 메일에 같이 전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GitHub나 StackOverflow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

으시면 프로필 페이지 주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.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연구실에서 6주 이상 

인턴으로 경험하면서 연구실과 잘 맞는지 판단하시고 지원하시기를 권합니다. 연구실 공간이 충분치 않아

서 인턴 여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일찍 연락 주시는 것이 일정을 맞추는 데 좋습니다. 

학부생 인턴으로 함께하기 

연구실의 분위기와 연구 방법을 경험하고 싶은 학부재학생은 인턴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타대학 학생

을 포함해 학부생이면 누구나 [자연과학대학 학부생 연구인턴십]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

있고,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생은 “생명과학연구실습”으로 학점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연구실 공

간이 충분치 않아서 미리 연락주셔야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시기 쉽습니다. 

박사후연구원으로 함께하기 

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 소속의 박사후연구원으로 함께 재미있는 연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RNA를 보

기만 해도 즐거운 분, 숫자를 매우 사랑하는 분 등, 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십니다. 연구주제에 관심을 

갖게 된 동기,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닥 후 진로, 지금까지 겪은 관련된 좋은 경험들를 CV와 함께 메일에 

같이 전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. GitHub나 StackOverflow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시면 프로필 페이지 주

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대체복무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. 

함께하고 싶을 때—연락하실 곳 

이메일 hyeshik@snu.ac.kr이나 트위터 hyeshik에 DM으로 연락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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